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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사회연결망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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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 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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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on urban workers life

satisfaction. For this, 356 adults over age 20 were interviewed from June 17th 2013 to June 29th 2013.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loseness of family network index demonstrates that participants with higher affective

support have highe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stronger extended family network brings more life

satisfaction and so does a bigger friendship network. Secondly, the extended family network explains

17.6% of the variance in social networks follows by family network, other network, and friendship

network, respectively. The closeness variable of social networks yields statistical significance on all

categories of networks. The affective support level in the closeness variable of social networks shows

differences as well; family network positively associates with life satisfaction.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urban workers' life

satisfaction and the influence of family, extended family, friendship, and other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If social networks have an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o find the domain of social

networks that holds the most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is an important groun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reg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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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글은 우리나라 성인의 현재 생활 실태 만족에 

관한 조사결과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일상적인 생활만족과 영역별 사회 연

결망의 영향요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

지 생활 만족도는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었지만,

조직 내에서의 경험이나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근로조건 정도, 여가 참여 경험과 같은 작업장 내

부의 직무만족 관점에 집중되거나, 연구 대상에 있

어서 여성이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만을 제한적으로 다룬 것이 대부분

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 연결망, 사회 네

트워크,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사회 자본이 생활 

만족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연

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특히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 측

면만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작용

되는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고 있어[6], 생활만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비경제적 자본과 같은 

경제력외의 변수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비경제

적 변수 중 건강, 거주환경, 가족관계, 직업, 여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생활만족 영향요인은 타 요인보다 우선적인 위치

에 있다[21][22]. 즉 전반적인 건강과 거주환경에 

대한 보건지원 체계가 수반된 이후에, 관계를 맺

고, 직업을 선택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

에서,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를 함께 접근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가족관계, 직업, 여가 요인 등의 

사회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생산적 상호작용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어[1],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보건과 복지사회가 풀어야 할 의무이며 과제이

다.

일부 연구에서 경제적 자본은 사람들의 은행계

좌에 들어있고, 인적 자본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고, 사회 자본은 사람들의 관계 구조 속에 

있다며, 사회 자본을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사회 연결망 등으

로 정의하였다. 이외 선행연구에서도, 사회 연결망

이 생활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2][3],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 연결망에도 차이를 유발시키고 

있음이 논의되고 있다[4].

이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이 사회 연결망에 영향

을 미치고 있고, 사회 연결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 연결망을 구성하는 속성 및 관계 위

주의 분석을 함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 연결망을 

구성하는 속성이나 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

해서는 먼저 분석단위와 그에 알맞은 자료의 형태

를 정하여 집단의 경계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

는데, 연결망의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사

회 연결망이 형성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인간이 사회 연결망을 형성할 때에는 단일차원

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몸담고 있는 가족이나 집단, 조직 등과 같은 다양

한 관계망을 형성하므로, 한사람의 연결망은 직접 

아는 사람-친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

들-친구의 친구-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 정보 기

술의 발전으로 강력해진 사이버 조직 구조도 사회

연결망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사회 연결망을 단순히 하나로 규정하여 

속성이나 관계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회연결망

의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별 속성이나 관계의 차이

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

가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은 다양한 경험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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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밝혀졌으나[2][3], 비가족 사회관계에 대해서

는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나 각각의 사회 관계

를 비교하는 연구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5].

그러므로 기존의 시각을 넘어 생활만족도를 바

라보는 다른 관점이 요청된다. 즉, 사회 연결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양한 사회 연결

망 중 어떤 연결망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인

구․사회경제적 특성이 각각의 다양한 사회 연결

망을 통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 그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지역복지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만족도 실태와 함께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역별(가족, 친척,

친구, 기타일반) 사회 연결망의 효과를 비교하여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고찰을 통

해 매개변수로 영역별 사회 연결망을 도출하였으

며, 이들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해서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

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영역별 사회 연

결망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영역별 사회 연결망 특성은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영역별 사회 연

결망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의 개념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1961년 Neugarten

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후부터 일반화되었다. 생활만족이

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에 의하면, 생

활만족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5], 여러 학자들에 

따라 적응(adjustment),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성공적인 성숙(successful aging), 의욕

(morale), 행복감(happiness)이라는 개념과 상호 교

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중섭

[6]은 의욕이나 행복감이 생활만족도라는 개념과는 

각기 구분되어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의욕은 용기, 확신, 열의 및 곤란을 인내하는 정신 

상태이며, 행복감은 현재의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이라고 봄으로써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주안점으로 삼는데 반해, 생활만족도는 의

욕이나 행복과 같은 내면적 군에 속하지만 좀 더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만족에 관련된 연구들

은 행복이라는 광범위하고 피상적인 용어보다는 

주관적인 생활 만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개념은 개인이 자기 생활의 영역 전반에 대

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 정도로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생활에 대한 질적 향상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생활만족은 외적 규범적 범주인 특

정한 사회가치 체계에 의해 판단되거나 내적 주관

적 경험으로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감정적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심리 정서적 만족 

생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을 의미하며 삶의 질과 행복의 의

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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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

족도를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의미

로서 기대하던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한

다[14].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각 개인

의 생활만족을 평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연결망의 개념과 관점

사회 연결망은 관계적 인간관에 입각한 인간의 

행위와 사회 구조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

로, ‘상호연결작용 행위를 통해 개인의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개인의 연결망은 다시 그들 행

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사

람들은 각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 같은 가장 친밀한 

층에서 시작해 친구, 친척 등 중간 수준으로, 그리

고 공동체와 같은 외부 층으로 그 영역을 확장된

다[7].

이러한 사회적 연계는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8], Portes[9]는 연결망으로 

인해 희소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개인의 능력

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회 연결망은 공

동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신뢰를 쌓고, 위

기 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말한

다[5].

현대사회에서 사회 연결망을 볼 때, 사회 연결

망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관점에 가까우냐 아니면 

행위자나 문화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

에 가까우냐 하는 문제는 사회이론이나 사회 연구

에서의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누구든 

연결망을 한번 주어지면  고정불변인 것으로 간주

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의 연결망을 대할 때 상당 

정도 변동 불가능한 존재로 볼 수 있고, 반대로 행

위자들의 의도적 행동이나 의미 구성을 통해 만들

어 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

는 연결망이 학연이나 지연, 혈연과 같이 이미 기

본적인 틀이 정해진 경우와 직장이나 사회운동참

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의 차이를 보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연결망 특성을 

살펴볼 때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연결망을 귀속적으로 주어

진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가족 사회 연결망과 친

척 사회 연결망으로 정의하고, 개인이 몸담고 있는 

지역, 단체, 조직, 집단 등과 같이 행위자나 문화에 

의해 구성되는 관점으로 친구 사회 연결망과 일반 

사회 연결망으로 개념화한다. 이하 영역별 사회 연

결망은 가족 연결망, 친척 연결망, 친구 연결망, 일

반 연결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 연결망 구조의 분석은 행위자 간의 관련성

이나 근접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적 접

근과 위치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4]. 관

계적 접근은 행위자간 관계의 강도를 통해 관련성

을 밝히는 것으로, 사회구조가 행위자 서로간의 역

동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

다는 주장이며, 위치적 접근은 체계 내에서의 행위

자의 위치를 규정하는 관계의 유형으로 사회체계

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구조를 접근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고자 하며, 여기에서 ‘관계’의 개념은 행위자 

상호간을 연결해주는 관계적 속성을 포괄한 의미

이며, 관계성은 전형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 정서적 지원 등 서

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4].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적 접근 방법은 추출문항

과 해석문항으로 구성된다. 사회 연결망 추출문항

은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는 연결망을 추출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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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며, 연결망 해석 문항은 추출된 연결망의 

속성과 관계를 묻는 질문이다[14].

연결망을 추출 방법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잠재적으로 맺을 수 있는 모든 지인들을 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망에 특정한 제한을 부

과하는 것으로, 영역별 연결망이 이에 해당한다.

연결망의 해석문항은 연결망 구조를 형성하는 

속성들인 규모, 밀도, 이질성, 강도, 범위 등을 알

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연결망 구성원들의 수, 응

답자와의 관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응

답자와의 접촉빈도, 연결망 서로 간 상호작용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의 친족 규모,

비친족 규모 비율, 성 이질성 등이 있으며,

Bond[15]는 사회적 연결망의 변화를 생활양식의 

변화 중 하나로서 설명하며, 사회 연결망의 구조를 

크기, 밀도, 다양성 등의 매개변수를 통해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은 영역별 사회 연결망 크기, 강도, 밀도로 보

고자 한다.

3. 생활만족도와 사회연결망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 연결망, 사회단체 참여, 사회 지지망, 자원봉

사활동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생활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나 

사회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가족, 취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고, 교육수준에 따

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보고[16]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에 기대가 없어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19]가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

아져서 생활만족 기대치도 높아져 자신의 실제 수

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수준

은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

하는 보고도 있다[16]. 소득수준은 거의 모든 선행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 대부분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며, 월평균소득

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18].

사회 연결망과 관련하여서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도움을 주는 

것 등을 강조하였으며[2],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

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 

연결망을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은 물질적인 환경

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0].

이외 사회단체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연결망이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5], 사회 관계망이 농어촌 노

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23], 빈곤장애인의 생

활만족도에 사회적관계가 미치는 영향[6], 남녀 장

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가족과 타인으로부터

의 도움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24], 한국 근로

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12][13] 등 기존 연구

들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이 있으나,

사회 연결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

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연구문제인 생활 만족과 사회 연결망 간의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대상 모집단은 2013년 현재 

경기도 1개 중소도시에 거주하거나 근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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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성인 356명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

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3개구로 구분하였

으며, 각 지역 20세이상 성인인구의 크기에 비례하

도록 표본의 크기를 할당한 후 각 지역에서 무작

위 추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도구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1:1 직접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수집하였다. 분석방법

은 사회 연결망 영역별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의 생활 만족과 사회 

연결망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Figure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연구의 모형은 인

구․사회경제적 특성이 영역별 사회연결망의 크기,

강도, 밀도를 매개로하여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함으로서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

다.

H1.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생활만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영역별 사회 연결망 크기는 생활만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 영역별 사회 연결망 강도는 생활만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4. 영역별 사회 연결망 밀도는 생활만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영역별 사회연결

망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영역별 사회연결

망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영역별 사회연결

망 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영역별 사회 연결

망 크기, 강도, 밀도를 통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Figure1> Model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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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

1)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중 생활 만족은 

2012년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된 8가지 항목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만족

도와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

적 친분 관계, 여가생활, 전반적 생활 만족도 등이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

족)로 구성되었고, 분석 시 전체 평균과 변수 합산

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1>.

2) 통제집단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와 같이 자아 중심적 연결

망기법을 기초로 추출기준에 따라 영역별 통제집

단을 구성하였다. 추출기준은 연결망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현재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잠재적으로 

맺을 수 있는 모든 지인들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

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동원할 수 있는 연

결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틀을 4개로

(가족, 친척, 친구, 일반) 제시하고, 각각 친숙하다

고 생각되는 해당 수를 기입하도록 구성하였다

[14]. 제시된 연결망의 틀 중 가족의 정의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제외한 부모, 형제, 출가한 

자녀를 포함한 법적 가족을, 친척의 정의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척을 제외한 이모, 고모, 삼촌 등

을 포함한 법적 친척을 의미한다. 친구의 정의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소꿉친구나 학교 동기 또는 

선후배, 동아리 등의 모임에서 사귄 친구를 의미하

며, 일반관계의 정의는 이웃, 직장동료, 직장상사,

취미 활동, 종교모임 등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하여 

맺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3) 사회 연결망

사회 연결망1)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와 같이 

자아 중심적 연결망기법을 기초로 추출기준에 따

라 크기, 강도, 밀도로 구성하였다. 사회 연결망의 

크기(size)는 연결망 틀에 각각의 수(數)로 사회 연

결망의 크기를 측정한다. 사회 연결망의 강도

(strength)에 대한 질문은 General Social

Survey[10]의 Cycle22, Section1: Social Networks

를 사용하였다. 각 연결망들과 직접 만나는 횟수와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 받는 연락 횟

수를 측정한다. 측정 수준은 5점 척도(①월1회 이

하～⑤매일 만난다)로 구성하였다. 접촉하는 빈도

가 강할수록 점수는 높아지며, 높은 강도를 의미한

다. 사회 연결망 밀도(density)는 Lubben Social

Network Scale-18 (LSNS-18)의 한국어판[11]을 사

용하였다. 각 연결망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3가지

(정서적, 물질적, 신체적 도움)로 분류하며, 측정수

준은 5점 척도(①전혀 도움 받지 않는다～⑤매우 

도움 받는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아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 신뢰도는 각 영역별 

연결망의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Table 1>에 제시

하였다.

4)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은 선행연구 고찰에 의해 연령,

교육연수, 월평균소득을 추출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8(Statistical Package for the Science)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회 연결망 측정 변수는 정현정(2012),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의 사회 연결망 측정 변수의 내용을 재정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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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for measurement items

Items N Cronbach’s α

Life Satisfaction
health, family income,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y relations, occupation,
social relations, leisure, 
overall satisfaction rate

8 .798

Area- specific Social Network
(family, relative, friend, general)

social network size 8 .606
social network strength 16 .786
social network 
density

emotional  support 8 .885
material support 8 .903
physical  support 8 .903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응답자 중 남자가 50.3%(179

명), 여자가 49.7%(177명)이며, 연령대별 고루 분포

하고 있었다. 학력 수준은 고졸이 46.1%로 가장 많

았고, 전체 응답자의 48.9%(174명)가 전문대학 졸

업 이상이었다. 월평균소득분포는 전체 응답자의 

42.7%(152명)가 100-200만원 수준으로, 응답자의 절

반이 200만원미만소득수준 46.9%(168명)을 보였는

데, 도시근로자1인가구의 소득이 1.760,904원(통계

청, 2012)2)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평균 소득은 216.35만원(sd=119.053)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감은 전체 평균 

3.42(sd=.42)로 보통 이상의 만족을 보였고, 여자가 

평균 3.45로 남자 평균 3.38보다 생활만족감이 높

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높았는데, 20대가 평균 3.57로 가장 높았고, 60대이

상이 3.31로 가장 낮았다.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감

은 대졸이상이 평균 3.62로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

2) 출처: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신분류)-도시1인 가구소득, 2012년 3/4분기 

의 학력소유자가 평균 3.13으로 가장 낮았다. 월평

균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소득이 증가할

수록 만족도도 증가하였다.

2.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영역별 사회 연결
망의 관계

<Table 3>은 인구학적 특성과 영역별 사회 연

결망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족연결망

은 사회 연결망 크기와 연령은 정(+)의 상관관계

를, 학력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밀도 중 

물질적 지원은 소득과 부(-)의 상관관계를(p<.10),

신체적 지원은 교육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족의 물질적 지원은 감소하

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연결망 크기는 커지

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연결망 크기와 가족

의 신체적 도움정도는 감소하였다.

친척 연결망은 사회 연결망 크기와 연령이 정

(+)의 상관관계를, 강도는 소득과 연령에서 부(-)의 

관계를, 밀도 중 물질적 지원이 학력과 부(-)의 관

계를 보였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친척 연결망의 

강도는 감소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척 연결망

의 크기는 증가하는데 반해 접촉 강도는 감소하였

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친척 연결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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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물질적 도움정도는 감소한다. 친구 연결망은 

사회 연결망 크기가 소득과 연령에서 정(+)의 관계

를, 강도와 학력이 부(-)의 관계(p<.10)를 보였고,

밀도 중 신체적 도움정도가 학력과 정(+)의 관계

(p<.10)를 보였다. 즉 소득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 연결망의 크기도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이 오

를수록 친구 연결망의 접촉강도가 감소하는데 반

해, 친구 연결망으로부터의 신체적 도움정도는 증

가하였다. 기타일반 연결망은 사회 연결망 크기가 

소득과는 부(-)의 관계를, 연령과는 정(+)의 관계

(p<.10)를 보였고, 강도는 학력과 부(-)의 관계를

(p<.10), 밀도 중 신체적 도움정도는 연령과 정(+)

의 관계(p<.10)를 보였다.

정리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족 연결망의 물

질적 지원과 친척 연결망과의 접촉빈도와 기타일

반 연결망의 크기는 감소하는데 반해 친구 연결망

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

든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친척 연결망과의 

접촉빈도는 감소하며 기타일반 연결망으로부터의 

신체적 도움정도는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가족 연결망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친

구와 기타일반 연결망과의 접촉빈도도 감소하였고,

가족의 신체적 도움과 친척의 물질적 도움이 감소

한 반면, 친구의 신체적 도움정도는 증가하였다.

3. 영역별 사회 연결망과 생활만족감의 관계

<Table 4>는 영역별 사회 연결망과 생활만족감

간의 관계이다.

<Table 4>의 영역별 사회 연결망과 생활만족감

의 관계에서 가족 연결망의 밀도 중 정서적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으로

부터 물질적 도움이나 신체적 도움정도가 높을수

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친척 연결망과

의 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친

구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

는 반면 일반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

는 감소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M±S.D) Category Frequency % Life Satisfaction (M±S.D) t/F
Gender Male 179 50.3 3.38±.45 -1.646*Female 177 49.7 3.45±.39
Age
(mean 42.05
sd 1.288)

20~29 74 20.8 3.57±.40
3.446**

30~39 83 23.3 3.40±.40
40~49 85 23.8 3.40±.42
50~59 75 21.1 3.37±.49
60≤ 39 11.0 3.31±.30

Education level
(mean 13.47
sd .950)

Under Middle School 18 5.10 3.13±.28
13.922***High School 164 46.1 3.35±.41

College 66 18.5 3.34±.36
Over University 108 30.4 3.62±.42

Monthly Income
(10,000 Won)
(mean 216.35
sd 119.053)

⟨100 14 3.9 3.18±.39
5.969***

100-199 152 42.7 3.35±.38
200-299 117 32.9 3.44±.43
300-399 48 13.5 3.49±.44
400≤ 25 7.0 3.72±.40

N 356 100.0 3.42±.42
* p<0.0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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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and social network of the study subjects

Area- specific Social Network Variables Monthly income Age Education
Monthly income 1
Age  .084† 1
Education  .293*** -.409*** 1

Family Network

Size  .079  .272*** -.108*
Strength -.034 -.047 -.073
Density-Emotional  .025  .027  .047
Density-Material -.086†  .059 -.067
Density-Physical -.077  .007 -.111*

Relative Network 

Size  .064  .131**  .040
Strength -.106* -.335***  .084
Density-Emotional  .081  .068 -.023
Density-Material -.044  .059 -.120*
Density-Physical -.024  .023 -.066

Friend Network 

Size  .119*  .133**  .062
Strength -.019  .046 -.090†
Density-Emotional  .009 -.059  .051
Density-Material -.068  .011  .059
Density-Physical -.050  .006  .088†

General Network

Size -.129**  .083† -.052
Strength -.019  .046 -.090†
Density-Emotional  .001  .057  .016
Density-Material  .034  .054 -.025
Density-Physical  .000  .095† -.029

 *p<.05,  **p<.01,  ***p<.00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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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fe satisfaction and area- specific social network of the study subjects
Area- specific Social Network Variables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1

Family Network
Size -.011
Strength  .066
Density-Emotional  .097*
Density-Material -.087†
Density-Physical -.119*

Relative Network 
Size  .018
Strength  .090†
Density-Emotional  .066
Density-Material -.058
Density-Physical  .013

Friend Network 
Size  .119*
Strength  .066
Density-Emotional  .037
Density-Material -.009
Density-Physical -.006

General Network
Size -.114*
Strength  .066
Density-Emotional -.007
Density-Material  .000
Density-Physical -.008

 *p<.05,  **p<.01,  ***p<.001,  †p<.10      ※사회 연결망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생략함.

4.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사회 연결망의 영
향요인

각 영역별 사회 연결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전체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 

사회 연결망에 따라 그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2단계에 

거쳐 변수를 첨가시켰으며, 그 결과를 <Table 5>

에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모든 연결망 영역에 대해 공통적이

며, 인구학적 변수로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을 투

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추출된 유의

한 변수로는 연령과 학력, 월평균소득이 유의한 변

수로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며, 12.4%의 설명력으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였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지만 학력과 소득이 증가할수

록 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2단계에서는 영역별 사회 연결망을 첨가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 연결망의 경우 사

회 연결망으로 인해 생활만족도에 대한 전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16.7%가 되었고, 2단계보다 약 

4.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회 연결망 변수로는 사회 연결망 강도, 사회 연

결망 밀도 중 정서적 도움정도와 신체적 도움정도

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가되었다. 즉 가족 연결망의 

잦은 접촉빈도로 인한 강도와 정서적 도움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족 연결망으로부터 신체적 도움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친척 연결망 다른 연결망들에 비해 가장 높은 

설명력(17.6%)을 보였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다른 연결망과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친척 연결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3 (September 2013)

- 188 -

망의 크기와 물질적 도움정도가 커질수록 생활만

족도는 낮아졌고, 친척 연결망과의 강한 강도는 생

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관계망의 규모가 큰 사람이 정보나 획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어 삶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김종향[21]의 주장과 상반되

는 결과이다. 연결망 밀도변수에서 물질적 도움정

도(ß=-.210, p<.05)가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연결망에서는 연결망의 크기와 강도가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설명력은 15.2%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연결망은 16.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7%의 변화율을 보였다. 이중 일반 연결망의 강도

와 정서적 도움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즉 일반 연결망의 잦은 접촉빈도에 의

한 강한 강도는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나, 반면 기

타 연결망의 밀도 중 정서적 도움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였다.

가장 큰 변화율을 나타낸 연결망은 친척 연결망

으로 17.6%의 설명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족 연

결망, 일반 연결망, 친구 연결망의 순이었다. 사회 

연결망의 요인으로는 사회 연결망 강도요인이 모

든 연결망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추출되었고, 정(+)

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5. 가설의 검증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Table 6>. 전체적으로 연

구모형에서 제안한 가설을 나타내는 t값, F값, 상

관계수, 회귀계수는 유의성이 있으며 적절하게 나

타났다. 구체적인 가설 검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area of social network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Variables
Family Network Relative Network Friend Network General Network

Model 1 Model 2 Model 2 Model 2 Model 2
B(β) B(β) B(β) B(β) B(β)

Age -.035*(-.128) -.037**(-.135) -.030*(-.112) -.042**(-.153) -.035*(-.129)
education .265**(.166) .254**(.159) .253**(.158) .260**(.163) .277**(.173)
Monthly income .006***(.002) .006***(.193) .005***(.181) .006***(.211) .006***(.224)
Size .032(.055) -.025*(-.105) .058**(.123) -.028(-.062)
Strength .495**(.160) 1.446***(.221) .203*(.103) .516**(.166)
Density-Emotional .660**(.134) .231(.058) .283(.083) -.523*(-.139)
Density-Material -.127(-.043) -.721*(-.210) -.062(-.014) .437(.096)
Density-Physical -.355*(-.136) .422(.118) .304(.067) .269(.059)
Constant 23.960 22.199 23.145*** 23.240 23.490***
R²(Adj R²) .124(.117) .167(.145) .176(.155) .152(.132) .161(.139)
change R² .043 .052 .028 .037
F 16.674*** 7.686*** 8.234*** 7.749*** 7.352***
 *p<.05,  **p<.01,  ***p<.00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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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Hypothesis Result
H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dopt
H2: The size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ha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dopt
H3: The strength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ha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dopt
H4: The density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ha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dopt
H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the size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adopt
H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the strength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adopt
H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the density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adopt
H8: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size, strength and 
   density of area-specific social networks  adopt

Ⅴ.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

하는 요인으로 영역별 사회 연결망이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다양한 연결망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연결망을 규명하고 이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6월 17일부

터 6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중소도시 거주하거

나 근로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하였으며, 356부의 설문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생활만족감은 평균 3.42(sd=.42)로 보

통 이상의 만족을 보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생활만

족감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았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학

력에 따서는 대졸이상이 가장 생활만족이 높았고,

중졸이하의 학력소유자가 가장 낮았다.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

족도도 증가하였고, 100만원이하의 소득 계층이 생

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과 영역별 사회 연결망간의 

관계에서 가족연결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족의 

물질적 지원은 감소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결

망 크기는 커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결망 크

기와 가족의 신체적 도움정도는 감소하였다. 친척 

연결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강도는 감소하고, 연

령이 증가할수록 연결망의 크기는 증가하는데 반

해 접촉 강도는 감소한다. 또한 교육 수준이 오를

수록 친척 연결망으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정도는 

감소하였다. 친구 연결망은 소득과 연령이 증가할

수록 친구 연결망의 크기도 증가했고, 교육수준이 

오를수록 연결망의 접촉강도가 감소하는데 반해,

친구 연결망으로부터의 신체적 도움정도는 증가했

다. 일반 연결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연결망 크기

는 감소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결망 크기와 신

체적 도움정도는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

록 접촉하는 강도는 감소하였다.

셋째, 영역별 사회 연결망과 생활만족감의 관계

에서 가족 연결망의 밀도 중 정서적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으로부터 물

질적 도움이나 신체적 도움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감소했다. 또한 친척 연결망과의 접촉 강

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증가했다. 친구 연결

망의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일반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

했다.

넷째, 각 영역별 사회 연결망의 영향 요인을 비

교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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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견되었다. 가장 큰 변화율을 나타낸 연결

망은 친척 연결망으로 17.6%의 설명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족 연결망, 기타일반 연결망, 친구 연

결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사회 연결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친

척 연결망은 사회 연결망 크기와 밀도 중 물질적 

도움정도를 매개로 부(-)의 영향을, 접촉 강도를 매

개로 긍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가족 연결망에서

는 사회연결망 강도와, 밀도 중 정서적 지원정도를 

매개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밀도 중 신체적지원 

정도를 매개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일반 연결

망에서는 접촉 강도를 매개로 긍정적 영향력을, 밀

도 중 정서적 지원 정도를 매개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친구 연결망은 사회 연결망 크기와 접촉 

강조를 매개로 생활만족감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영역별 사회 연결망이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검증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 연결망이 유용한 자원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과 실천적 개입

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 수

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성 인지

적인 관점에서 생활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연령,

남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입되어야하며, 특히 

노인빈곤계층은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이라는 취

약한 요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복지

관이나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한 평생 교육의 기회

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으로 각 연결

망으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신체적 도움정도가 지

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 연결

망 형성에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 연결망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이 증가할

수록 친척 연결망과의 접촉빈도가 감소하고, 일반 

연결망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반대로 해석

하여, 각 지역사회 기관은 지역 결사체를 활용하여 

저소득의 사회 연결망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야한

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든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친척 연결망의 접촉 강

도가 감소하고, 일반 연결망의 신체적 지원정도가 

증가하는 것은 보건과 복지가 융합된 접근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역별 연결망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으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가족 연결망에서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즉 가족의 정

서적지원 정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물질적․신체적지원 정도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

도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연적인 혈연 원조자들

을 통한 사회 연결망을 강화, 신장시키는 방안 등

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부부관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부모교육을 개설하여 참여를 극대화 시

킬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신체적 지원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은 부양부담에 대한 증

가인 것으로 유추되는바,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외

부 연결망을 활성화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가

족 연결망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외에 이웃이

나 친구와 함께 하는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을 개설

하거나, 회사 내의 근로자들의 모임, 동아리 등의 

활동을 개설과 다양한 지원, 종교 모임에의 참여,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사회교육, 지역 결사체 

등을 활용한 사회 참여로 일반 사회 연결망의 크

기를 강화 시켜, 생활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넷째, 영역별 사회 연결망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연결망 접촉 강도는 모든 연결망의 영역에서 그 

영향이 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

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비공식

적 연결망과 공식적 연결망을 패턴화 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 

경향은 여가 생활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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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수가 증대되고 있고, 젊은 계층일수록 여가

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급속

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 본 연구의 

대상자가 근로소득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

상은 한국의 근로자들이 급료를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탄

력적 근로제도나 근로시간저축제 등을 활용하여 

시간적인 여가 부족에서 벗어나 생활만족도를 극

대화 시킬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 먼저, 조사항목에 있

어 최대한도로 기존 연구에 의해 타당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외국의 평가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한국의 실정과 완전히 일치한

다고 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

로 사회조사 연구의 일반적인 제약점이지만, 이 연

구도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일개시의 20세 이상의 성인 근로소득 생활자 

약 60만명 중 0.05%에 해당하는 356명만을 조사하

였으며,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도 한 개의 중소도시

만을 선정하여 자료가 되었기에 대표성에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지역이 일

정수준 이상의 위치에 있는 중소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분석 자료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생활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추론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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